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TV              스님이 

강력 추천한

닥터바오리커버리 파스

마라토너
이봉주
파스/패치

080-657-0000

￦60,000원→￦39,800원(5종 파스)

한마음선원 본원에서도 판매합니다

스님!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가!

자연유래 추출물 함유

체내에 깊숙이 침투 | 일명 천연 생약초 추출물

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

대한민국 특허청 발명특허등록

한국 의료기기안정정보원 인증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심의필

전국 KBS / MBC / SBS / SKY방송 / 뉴스채널 / 드라마 재방송 / BTN TV 불교방송 광고 방영 중!

쿠팡 / 위메프 / 11번가 / 옥션 / G마켓 / 인터파크 / 홈쇼핑 등등 판매 중!
! 문의 : 080-657-0000

유튜브, 네이버, 다음, 네이트 또는

모바일에서 검색해보세요!

닥터바오 이봉주 파스

미국 FDA 등록, 특허기술이 적용된 

[자연 유래 추출물 함유] 

의료기기입니다. “체내의 작용”

근육통증 완화

쑤시고, 결리고, 뭉치고 

근육통증완화 부쳐! 부쳐주세요!!!
다리가 저려서 잠 못 이루시는 분, 복숭아뼈 양쪽과 

발바닥 人자리 중앙에 부쳐! 부쳐주세요!!!

TIP ①

몸 전신 모든 통증부위에 부쳐! 부쳐주세요!!!TIP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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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바간’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제43차 총회서

 ‘한국의 서원’도 함께

불탑의 도시로 잘 알려진 미얀마 바간

(Bagan)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총

회에서 미얀마 바간과 한국의 서원, 이라

크 바빌론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

정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간은 미얀

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로 1000여 년 전 세

워진 3500여 개의 사원과 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바간은 인도네시아 보

로부두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바간은 만달레이 남서쪽 150km, 이라

와디(Irrawaddy)강 동쪽 연변에 있으며 

버마족이 11∼13세기에 세운 바간왕조의 

수도였다. 바간은 북쪽의 올드 바간과 남

쪽의 뉴 바간, 냥우 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냥우 

지역이며 전통시장이 있다. 올드 바간은 

바간왕조와 불교의 주요 유적지가 위치

한다.

바간의 3500여 불탑 유적이 있으며 세

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불교건축의 보고

(寶庫)로 슈누파 사원, 석가모니의 일생

을 표현한 정교한 그림이 유명한 구뱌욱

지 파고다, 주변 조망이 뛰어난 쉐산도 

파고다 등이 유명하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서원도 이번 총회

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

산목록 등재가 최종 결정된 ‘한국의 서

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

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

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

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총 9개로 구성

된 연속유산이다.

특히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불교 사

찰터에 세워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

리나라 최초의 사액(賜額)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은 본래 숙수사(宿水寺)가 있

던 곳이다. 조선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1491~ 1553)을 제향한 경주 옥산서원은 

정혜사(定慧寺) 인근에 세워졌다. 

 신성민 기자 

‘두부’ 통해 사찰 역사·문화 살피다
진관사, ‘공덕음식, 두부’ 학술세미나·시연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네 식탁에 항상 올라가는 두부. 

조선시대 두부는 왕실의 제향 음식으로 

이는 조포사(造泡寺)로 지정된 사찰에

서 만들어졌다. 두부의 전래와 보급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다. 두부를 통해 사찰의 역사

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됐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

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12

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공덕음식, 두

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두부 역사와 보급, 조선시대 조

포사로서의 진관사의 역할 등을 조명하

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사찰 중심으로 두부 전래

특히 심승구 한국체대 교양학부 교수

는 ‘조선시대 조포사와 진관사’를 통

해 두부라는 음식이 진관사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 눈길

을 끌었다. 

심승구 교수에 따르면 두부가 문헌

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문인 목은 

이색(1328~1396)의 시(詩)에서다. 그는 

자신의 문집 〈목은시고〉에 5편의 두부 

관련 시를 남겼다. 그중 1365년(공민왕 

14)에 이인복과 식사 자리에서 두부를 

먹었다는 내용을 담은 시는 현존하는 

첫 두부 관련 기록으로, 이색은 두부를 

먹는 분위기를 마치 “산승의 거처와 같

다”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색의 시에는 관악산 신

방사 주지가 두부를 대접한 것을 고마

워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승구 교수는 “고려의 

음식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

(1123)〉이나 〈동국이상국집(1251)〉에 

두부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부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말 사이에 

전래됐을 것”이라며 “이색의 시 가운

데 관악산 신방사 주지에게 두부를 대

접받는 장면은 두부의 도입이 사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다”고 강조했다. 

고려 말에 전래된 두부는 조선에 들

어와서 사찰음식이자 왕실음식으로 자

리잡았다. 특히 조선 초기 두부는 왕실

의 제향(祭享)과 공상(供上)의 음식으

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간수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고위 관료도 두부를 제조

할 수 있었으나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족이나 일반 백성들이 두부를 

접할 수 있는 곳은 사찰이었다는 게 심

승구 교수의 설명이다. 

조선 왕릉과 조포사 진관사

사찰과 두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사적 단초는 ‘조포사’다. 이

는 퇴계의 제자 구봉령(1526~1586)의 

시 ‘조포사’에서 확인되는 데 그는 괴

산의 공림사를 조포사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승구 교수는 “16세기 세조

의 원당인 공림사를 조포사로 부른 것

은 국가의 승역체계와 상관없이 사찰음

식에서 두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당대인

들의 사찰 인식을 엿보게 하는 단서”라

고 설명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수륙사(水陸社)

를 창건하며 국행수륙도량으로 성장한 

진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

며, 수진궁 묘의 재궁(齋宮)과 서오릉

에 속한 창릉과 홍릉의 능침조포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두 

곳 왕릉의 조포사 역할은 진관사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겼고, 이는 사찰

을 폐사 직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이런 재정 부담이 개선된 것은 정조

의 조포사 정비 계획 때문이었다. 순조 

대에 이르러 진관사는 강원도 양양부 

신흥사를 조포 속사(屬寺)로 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심승구 교수는 “당시 왕은 능침포사

는 전례가 있으니 허락하되 신흥사가 

해당 지역에서 맡고 있는 제반 승역을 

면제토록 관찰사에게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창릉과 홍릉의 조포사는 진

관사가, 진관사의 조포속사는 신흥사가 

맡는 능침 제향 및 수호관리체계가 마

련됐다”고 말했다. 

문헌에 나타난 진관사 두부요리

그렇다면 문헌에 나타난 진관사의 두

부요리는 어떨까. 심승구 교수에 따르

면 진관사의 두부는 〈보한재집〉 〈필원

잡기〉 〈용재총화〉 등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신숙주의 

문집 〈보한재집〉으로 당시 대식가였던 

홍일동 등과 진관사를 찾았는데 홍일동

이 포증(泡蒸, 두부찜)을 일곱 사발을 먹

어 승려들이 놀라워했다는 내용이 있다.

심승구 교수는 “진관사의 포증은 사

찰음식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의 양반가에서도 즐긴 음식이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포증은 15세기 사찰

을 비롯한 사대부가에서 퍼진 음식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포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했을 조

선 후기 당시 진관사 두부 요리는 제향 

음식으로 탕(湯)과 적(炙, 꼬치구이)으

로 만들어졌다. 탕은 전증(煎蒸)·백증

(白蒸)·잡탕(雜湯)으로 구분돼 만들

어졌다. 전증과 백증의 차이는 후추 사

용 유무이며 잡탕은 복기(卜其)라고도 

불렸다. 

심승구 교수는 “제향의 두부는 진관

사의 조포승 1인이 참석해 만들었고, 

제향 하루 전에 도착해 두부를 준비했

다”면서 “창릉 제향의 두부음식은 곧 

진관사의 두부음식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관사에서 만든 적, 탕과 두

부 요리는 왕릉의 제사용이었지만 반드

시 사찰에서만 쓰였다고 보긴 어렵고 

대중공양용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

다”면서 “잡탕의 경우 복기라는 속칭

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일반 민가

서도 많이 즐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심승구 교수는 18세기 추진된 조

선 왕실의 조포사 중건은 ‘공(公)으로

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투영된 

것으로 봤다. 그는 “조포 속사의 잇따른 

출현은 단순히 왕릉 관리를위해 국가가 

사찰을 늘이려는 의도보다는 사찰의 부

담을 경감시키려는 지방 사찰 스스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조포사

는 유교사회에서 한계는 있었으나 공으

로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담긴 

개혁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덕음식으로서 두부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사찰음식

명장이자 진관사 주지인 계호 스님은 

진관사의 두부요리와 공덕음식으로서

의 두부를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진

관사는 섣달그믐부터 정월 보름까지 두

부 만들기를 이어간다. 진관사는 섣달

그믐에는 두부를 만들고 두부소를 넣은 

만두를 빚어 묵은 제사와 조왕불공을 

한다. 또한 두부를 만들어 신도들과 나

눴는데 이는 진관사가 2~3일에 걸쳐 하

는 연례행사였다. 

진관사의 두부 나눔 풍습은 주요 당

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1930

년대 기록으로는 이상억 서울대 명예교

수의 증언이 있다. 그의 증조모는 진관

사의 대시주자였는데 그 인연으로 매년 

섣달 그믐에는 진관사로부터 두부전골

을 받았다고 한다. 이 두부전골은 〈서

울의 한실-홍문섯골 이벽동댁〉에 소개

돼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폐

허가 된 진관사 사격을 재건하며 불사

에 동참한 신도들을 위해 두부 나눔이 

섣달그믐부터 정월보름까지 이어졌다. 

다만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이여서 

1930년대 두부전골과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조리하지 않은 

갓 만든 생두부를 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계호 스님은 “1930년대와 

1960년대 이후의 관련 기록과 구술채록

을 보면 섣달그믐과 정월보름에 햇콩으

로 두부를 만들어 신도들과 나누며 공

덕을 회향했다”면서 “이는 민간의 세

찬 풍습과 유사하며 불교민속적 측면에

서는 약 100여 년의 사찰음식 두부 관

련 전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관사의 두부는 사찰음식 측

면에서 공덕을 외호하는 신장인 제석천

과 조왕이 섣달그믐 세시풍속과 관련해 

나타나며 이를 맞춰 두부음식을 나누는 

공덕의 회향문화를 담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부 13~14세기 한반도 전래

시·문헌 등에 사찰 두부 기록

진관사, 창릉·홍릉 조포사 役

조선 후기 신흥사 조포속사로

‘公’이란 18세기 과제 반영돼

진관사 두부음식 탕·적 ‘다양’

제례용이자 대중공양도 활용

신년엔 신도와 두부 나누기도

미얀마 불탑 도시 바간의 전경.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문헌에 나타난 진관사 두부요리


